
‘신앙의 해’의 주요 행사 – 성체 조배와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의 날

2013년 5월 28일 오전 교황청 공보실에서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의 의장 리노 
피지켈라 대주교는 사무총장 호세 옥타비오 루이즈 아레나스 대주교와 사무처장 그레
이엄 벨 몬시뇰과 함께 ‘신앙의 해’ 의 두 가지 주요 행사인 ‘온 세계가 함께 드리는 
성체 조배’와 ‘생명의 복음의 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 두 행사 가운데 첫 번째 행사인 ‘온 세계가 함께 드리는 성체 조배’는 로마 시간
으로 다음 주일인 6월 2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생중계될 것
이다. “한 분이신 주님, 하나인 믿음”이라는 주제는 이번 행사의 특징인 깊은 일치를 
보여 주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피지켈라 대주교는 이 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 “이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이 때문에라도 가히 
‘역사적’이라고 일컬을 만합니다. 전 세계 모든 주교좌 성당이 로마와 함께 한 시간 
동안 교황님과 함께 성체 조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주교좌 성당과 주교
회의, 본당, 평신도 단체, 수도회, 특히 봉쇄 수도회들이 이 행사에 놀라운 호응을 보
여 주었습니다.” 

쿡 아일랜드를 비롯하여 칠레, 부르키나파소, 대만, 이라크, 방글라데시, 미국, 필리핀
의 여러 교구들도 성 베드로 대성전과 동시에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기도하게 될 것
입니다. 교황님의 첫 번째 기도 지향은 이렇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가 일치의 표징인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조배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
다. 주님의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겸손하게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여, 세상 앞
에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아름답고 흠 없게 거룩하고 티 없이 깨끗하게’ 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충실한 선포를 통하여, 자비를 베푸
시는 구원의 말씀이 세상에 널리 울려 퍼지게 하시고, 고통과 아픔에 온전한 의미를 
주고 기쁨과 평온을 되찾게 해 주는 사랑이 점차 자라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두 번째 기도 지향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아직도 종살이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 전쟁과 인신 매매, 마약 밀매, 강제 노동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온갖 폭력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과 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 없는 외침을 듣고, 십자가
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폭력에 휘둘리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잊지 않기
를 바랍니다. 또한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실업자들과 노인들, 이주민들과 노숙자, 감옥에 갇힌 이, 소외된 이들을 위하
여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교회가 기도하면서 그들 곁에 함께 있음을 깨닫고, 그들이 
위로와 도움을 받아 희망을 얻고, 힘과 용기를 내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2013년 6월 15일과 16일에는 ‘생명의 복음의 날’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소서”
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피지켈라 대주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인간 생명
의 존엄과 존중과 증진에 대한 교회의 투신을 중심으로 하는 원대한 주제를 살펴보고
자 이 날을 ‘생명의 복음의 날’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6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생명의 백성’ 전체와 함께 거행하는 주일 미사를 집전하
시어, 그들과 미사에 함께 할 모든 아픈 이들에게 담화를 전하며 관심어린 애정을 보
여 주실 것입니다. 다른 행사들처럼, 이 행사도 신앙의 해의 ‘전통 양식’을 따라 이루
어질 것입니다. 2013년 6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성 베드로의 무덤을 
순례하고, 원하는 이들은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조배를 합니다. 또한 토요일 오전에는 
로마 인근의 여러 성당에서 다양한 언어권의 단체들을 위한 교리교육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2013년 6월 15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화해의 길(Via della Conciliazione)
을 따라 성 베드로 광장까지 침묵 속에 촛불 행렬을 하면서, 인간 생명과 그 침해할 
수 없는 가치라는 주제에 대하여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촛불 행렬은 
성 베드로 광장에서 몇 가지 뜻 깊은 증언을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미 
미국, 독일, 일본, 헝가리, 루마니아,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영국, 벨기에,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포르투갈, 호주에서 여러 단체들이 참가 신청
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들뿐만 아니라, 각국 주교회의, 교구, 본당, 수도회, 신학교, 
그리고 몰타 기사단과 같은 인도적인 구호 단체, 교회 운동 단체, 우니탈시(Unitalsi)
나 적십자(Red Cross)와 같은 단체들, 생명 수호 단체들의 대표를 비롯하여 특별한 
단체나 종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생명 증진과 수호에 관심이 있는 많은 이들도 
참여할 것입니다. 

바티칸 통신(Vatican Information Service), 2013년 5월 28일자
http://www.visnews-en.blogspot.kr/



<기사 원문>

EUCHARISTIC ADORATION AND EVANGELIUM VITAE DAY: KEY YEAR

OF FAITH EVENTS

Vatican City, 28 May 2013 VIS - This morning, in the Holy See Press Office,

Archbishop Rino Fisichella, president of the 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the New

Evangelization, together with Archbishop Jose Octavio Ruiz Arenas and Msgr. Graham

Bell, respectively secretary and undersecretary of the same dicastery, presented two

major events of the Year of Faith: a worldwide Eucharistic Adoration and the Day

Celebrating the Evangelium Vitae.

The first of these events, the Worldwide Eucharistic Adoration, will be broadcast from

St. Peter’s Basilica next Sunday, 2 June from 5:00pm-6:00pm local time. Its theme is:

“One Lord, One Faith”, which was chosen to testify to the deep unity that

characterizes it. “It will be an event,” Archbishop Fisichella explained, “occurring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which is why we can describe it as

‘historical’. The cathedrals of the world will be synchronized with Rome and will, for

an hour, be in communion with the Pope in Eucharistic adoration. There has been an

incredible response to this initiative, going beyond the cathedrals and involving

episcopal conferences, parishes, lay associations, and religious congregations, especially

cloistered ones.”

From the Cook Islands to Chile, Burkina Faso, Taiwan, Iraq, Bangladesh, the United

States, and the Philippines, the dioceses will be synchronized with St. Peter’s and will

pray for the intentions proposed by the Pope. The first is: “For the Church spread

throughout the world and united today in the adoration of the Most Holy

Eucharist as a sign of unity. May the Lord make her ever more obedient to

hearing his Word in order to stand before the world ‘ever more beautiful,

without stain or blemish, but holy and blameless.’ That through her faithful

announcement, the Word that saves may still resonate as the bearer of mercy

and may increase love to give full meaning to pain and suffering, giving back

joy and serenity.”

Pope Francis’ second intention is: “For those around the world who still suffer

slavery and who are victims of war, human trafficking, drug running, and slave



labour. For the children and women who are suffering from every type of

violence. May their silent scream for help be heard by a vigilant Church so

that, gazing upon the crucified Christ, she may not forget the many brothers

and sisters who are left at the mercy of violence. Also, for all those who find

themselves in economically precarious situations, above all for the unemployed,

the elderly, migrants, the homeless, prisoners, and those who experience

marginalization. That the Church’s prayer and its active nearness give them

comfort and assistance in hope and strength and courage in defending human

dignity.”

The Day Celebrating the Evangelium Vitae, entitled “Believing May They Have Life”,

will take place from 15 to 16 June. ”We have given it this name to testify to the

grand theme that revolves around the Church’s commitment to the promotion, respect,

and dignity of human life,” said Archbishop Fisichella. “Pope Francis will preside at

Sunday Mass at 10:30am with the entire ‘people of life’ to address his message and to

show his care to them as well as to all the ill who will be present at the celebration.

Like the other events, it will follow the traditional pattern of the Year of Faith:

pilgrimages to St. Peter’s tomb will take place on Saturday afternoon, from 2:00pm

until 5:00pm, while at the same time those who wish may go to confession and adore

the Blessed Sacrament. There will also be catechesis for the various language groups

in several churches around Rome on Saturday morning.”

In the evening of that same day, Saturday 15 June, starting at 8:30pm, “a silent,

candle-lit procession will be held along Via della Conciliazione in order to call attention

to the theme of human life and its intangible value. It will conclude in St. Peter’s

Square where several meaningful testimonials will be given. … Already, groups from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Hungary, Romania, Spain, France, Canada, New

Zealand, Argentina, Britain, Belgium, Slovakia, Costa Rica, Portugal, and Australia have

registered their participation. There will also be families, representatives from episcopal

conferences, dioceses, parishes, religious orders, seminaries, humanitarian and health

organizations like the Order of Malta, ecclesial movements, associations like Unitalsi

and the Red Cross, and pro-life groups as well as many people interested in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life who aren’t affiliated with a particular association or

religion.”


